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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

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민간 주도의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 수립과 문예진

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설립에 필요한 200억원 중 18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에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 혹은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는 문화재단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도가 200억원의 기금을 부담하고 이사장도 도지사가 맡을 가

능성도 있어 사실상 민간주도라는 명분이 퇴색,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도가 재원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보다는 도의 정치적·행정적 논리에 

따라 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 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등 기

존 문화관련 단체들을 통합, 흡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관련 기관들의 반발을 

사는 등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예총 산하의 연극과 영화, 무용 등 분야별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단체 

및 기구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커 결국 문화재단이 '옥상옥'의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

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도의원들은 "재단을 설립해 문화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화예술의 다양

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문화관련 단체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

류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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